
전도성 보호막으로 더 오래,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
리튬 배터리

[그림1] Ag@SC-Low 전극은 배터리를 450번 이상

충전하고 방전해도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보호막이

안정적으로 유지되어, 성능이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음을

보여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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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도성 보호막(SEI층) 
기반 기술은 리튬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
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설계
전략으로,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(ESS) 등
고성능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 효과적으로
활용될 수 있음.

또한, 배터리 계면 안정화와 전극 소재 설계에
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차세대
배터리 기술의 상용화와 관련 학문 분야
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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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 아주작은은(Ag) 입자가 들어간전기가잘통하는

보호막이 만들어져, 배터리 충전과방전중에도 입자사이전기

연결이끊기지 않음을분석결과와 그림으로보여줌

2025

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세대 전지로
주목받고 있지만, 충·방전을 반복할수록 성능이 쉽
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.

이를 해결하기 위해, 김해진 박사 연구팀은 전기가
잘 통하는 초미세 보호막(SEI층)을 개발해 배터리
내부의 전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함.

연구진은 탄소 입자 표면에 극소형 은(Ag) 나노도
트를 균일하게 부착한 복합소재(Ag@SC)를 제작하
였으며, 배터리 충·방전 과정 중 은 입자들이 보호
막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입자 간 전도성 경
로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함.

그 결과, 배터리 내부 구조가 변해도 입자들 사이의
전기 연결이 유지되어 99% 이상의 높은 효율을 수
백 회 사이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.

특히 은이 균일하게 퍼진 전극은 기존의 탄소 전극
이나 은 입자가 뭉쳐 있는 전극보다 훨씬 더 오래
가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임.

이 기술은 전기차, 에너지 저장장치(ESS), 고성능
전자기기 등 차세대 배터리 응용 분야에 실질적인
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됨.


